북담수호 마루코부네관

　이 박물관은 비와코 호수의 호상 수송의 주역으로 활약한 마루코부네 범선을 테마로 당시의 조선공과 선원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. 17m나 되는 전통 목조 화물선은 북담수호 마루코부네관의 가장 큰 볼거리입니다.

　마루코부네는 통나무를 2개로 나누어 몸통 양쪽에 설치한 비와코 호수의 독자적 범선입니다. 예부터 비와코 호수는 동해 쪽의 호쿠리쿠 지방과 교토·오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길이었으며, 에도 시대(1603~1867)에는 1,000척 이상의 마루코부네 범선이 왕래했고, 교토에서는 의류와 담배, 약 등을, 동해 쪽에서는 땔감, 쌀, 소금을 수송했습니다. 이곳에 전시된 마루코부네 범선은 현존하는 2척 중 1척입니다. 옛 복장을 한 등신대 인형은 배를 소유한 가족을 본뜬 것이며, 배 위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

　관내에는 많은 마루코부네 범선의 모항이었던 에도 시대의 오우라 항구 지도와 모형, 정밀한 디오라마도 있습니다. 인접한 오우라 향토자료관에는 농기구나 선박공구부터 앤티크 축음기까지 다양한 향토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
